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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adjustment strategies that appear in the learning 
situation in line with the ultimate educational goal of the current 2015 revised curriculum, 
which is to foster independent and self-regulating learners and to emphasize the affective 
domain. This study explored the self-regulation strategies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high academic achievement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and data used for students' learning were analyzed for the top-ranked students 
with average grades of 1 to 2 among the second and third grades of general high schools. 
Th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found that they strategically control their learning 
through motivational regulation, willpower regulation, and information regulation. The 
participants used the strategies of performance self-direction, self-compensation, having 
own goals, having a favorite subject, linking to career, self-efficacy, and finding fun in the 
area of motivational regulation. In addition, in the willpower regulation area, it was found 
that strategies such as transitioning learning subjects, changing the environment, making a 
plan, focusing attention, strengthening willingness, and utilizing pressure were used. Finally, 
in the information regulation area, strategies such as metacognition, seeking help, and 
finding learning peers could be found. This study proposes advice that can help students 
participate in and continue learning by exploring the accommodation strategies experienced 
by lear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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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현행 2015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자기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습에 책임
을 지고 조절하여 긍정을 회복하게 하고(MOE, 2015, 2021), 이것이 자기조절학습으로 이어지도록 추구하고 
있다.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학습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보
이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생성된 개념이다(Yang, 2002). 자기조절학습에 관한 연구는 효과적인 학습이 외적
인 환경 및 지능에 의함보다는 학습자의 내적 조절과정이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
다. Paris와 동료들은 학습자가 학업성취를 높이는 데에는 인지전략 측면에서 자기조절이 잘 이루어져야 함
을 주장하며, 자기조절학습에 있어 특별히 메타인지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Paris et al., 1983). 반면
에, Zimmerman (1986)은 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를 해내는 학습자 내부의 힘에 주목하여 자기조
절학습을 메타인지적 뿐 아니라 동기적 및 행동적으로도 학습자 스스로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
이라 정의하였다. 결국,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대표적인 두 관점을 종합하게 되면, 자기조절학습에 있어 메타
인지적, 메타동기적 전략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자기학습조절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이러한 각각의 전략들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자는 교사의 수업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구체적인 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는데 자기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Zimmerman, 1998).

Boekaerts는 자기조절학습에 정의적 영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메타인지와 정서조절 기
술을 포함한다(Boekaerts, 1995, 1996). 그는 학생들이 교수-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지식을 
구축하도록 동기를 부여받아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 독립적인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 방향을 조정하고, 노력의 지출을 통제하고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강력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학습은 감정적 경험의 일부이다(Pekrun, 1992). Pekrun (2006)에 
따르면, 정서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되고, 이것은 학생들의 통제감을 떨어
뜨리고 불안과 무기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학업 상황에서의 정서조절은 매우 중요
하다. Park (2017)은 정동(affect)을 학습상황이 학습자에게 유발하는 일종의 감정적 충격으로, 학습자 내면의 
힘에 핵심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교육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학습자의 동기적, 
감정적 조절과정은 인지적 조절과정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요소이다. 지난 20여 년간 자
기조절의 한 구성 요소인 인지적 지식과 조절을 포함한 메타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데 반해 학
습자의 정서적, 동기적 조절을 다룬 학습상황 속 정의적 영역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여러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 관련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학업 참여를 유지하는 데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무관심과 동기부여 부족을 지속해서 지적해 오고 있다(Blum & Libbey, 2004; 
Durlak et al., 2011; Klem & Connell, 2004). 그러한 무관심과 동기부여 부족에 대한 우려는 한국의 경우에 더욱
더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Kim, 2002; Kim & Oh, 2001; Kim & Park, 2006). 최근의 국내연구 결과들(Kwon 
& Lee, 2019; Lee, 2016; Lee & Ko, 2017; Lee & Lee, 2018)이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학습 동기 자체를 가지지 않는 무동기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Cho (2011)는 중학생의 자기조절학습전략 요인과 학습 태도, 행동 및 학업성취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학습적 무동기의 학생들이 학습의 전 과정에서 어려움과 불이익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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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자기결정적 학습동기의 학습활동과 결과에 대한 관련성을 알아본 선행연구
(Cho, 2000)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Brophy (2004)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냉담이 교사들이 직면하는 궁극적
인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어떠한 학습상황이건 학습자 자신이 학
습할 수업내용과 연관성을 느끼지 않거나 수업에 참여할 진정한 이유가 제공되지 않으면 학습자의 내면에
서 학업 수행을 위한 동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많은 경우 학업 지속의 실패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자신의 학습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조절하는 학습자들이 더 좋은 학업 수행 및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
는 연구들(Pintrich & De Groot, 1990; Zimmerman, 1998, 2000)에 따르면 학습자들의 자기조절학습을 기술하기 
위하여 인지와 동기의 통합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McCombs (1989)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자기조절학습
의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며, 자기평가, 계획, 목표설정, 점검, 정보처리, 부호화, 인출전략을 핵심 과정으로 주
장했다. 하지만, 수행된 많은 연구에서 동기, 인지 및 자기조절의 상호작용적 특성들이 서로 조화롭게 다루어
진 연구의 예는 그리 많지 않다. 특별히, 학습자의 인지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더 상위의 기술인 메타인
지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수행됐지만, 상대적으로 학습상황의 정의적 영역 조절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제
한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경향들과 미래의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함양시키고자 하는 역량
을 고려할 때 정의적 조절, 특히 동기조절과 학습상황에서의 감정에 대한 추가적인 관심과 학습자에게 나타
나는 다양한 조절전략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자기조절학습의 정의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성취목표 지향성’, ‘자아효능감’, ‘자기 결정성’, ‘정서 지능’, ‘학업 정서’ 등의 
변수와 자기조절학습 또는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학습자에게 검사지를 활용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Choi & Yang, 2013). 중학생의 학습 무동기 극복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가 이
루어진 바 있다(Jo & Lee, 2016).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전략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특히 학습자의 학습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동기적 조절에 관한 질적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고교평준화가 이루어진 중소도시의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어떠한 경험
적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 특징을 파악하는 질적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관심은 우리나라의 현 교육과정과 미래의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업의 주체성
과 학교 현장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중, 고등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 및 학습 동기의 부재에 대
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의 자기조절학습과 관련된 정의
적 영역의 조절 즉, 학생들이 경험한 동기조절과 정서조절 전략을 파악하여 중고등 학생들의 학습에 관한 관
심을 높이고 학습을 지속하도록 돕는 환경조성과 교수적 방법을 탐색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고등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탐
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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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llect
경험적 동기조절전략과 감정적 조절 탐색을 위하여 일반학습상황(수업상황, 자율적 학습상황, 시험 준비
상황)에 관한 질문과 과학학습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하여 심층 면담에 사용하였다. 심층 면담을 시행하기 전, 
참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업상황, 자율적 학습상황 및 시험공부 상황의 경험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사전질
문지를 제공하였다. 심층 면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과 2학기 기말고사를 모

Methods

Participants
실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학습상황에서 사용하는 자기조절전략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이 질
적 연구의 표본추출을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원리인 적절성과 충분성(Van Manen, 1990)을 충족시키는 표본을 
찾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표본추출의 적절성이란 연구에서 이론적인 필수적인 조건에 따라 연구에 대
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알아내어 선택하는 것이고, 충분함이란 연구 현상들에 관
하여 충분하고 풍부하게 설명하기 위해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Morse & 
Field, 1995). 이러한 표본추출의 원리를 충족하기 위해 자기조절학습의 경험이 있으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로 학습상황에서 자기조절을 경험했을 대상(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추출(purpose sampling)하였다. 의
도적 추출과정은 먼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학생들의 학습적 특징을 잘 알고 있는 담임 교사 및 교과 교
사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고등학교 학생 중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상황의 자기조절 방법을 탐색하기 위하여 일
반 고등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심층 면담 대상자는 중소도시의 평준화 지역의 일
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로 3학년 학생 4명, 2학년 학생 3명으로 총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평균 내신성적 1등급~2등급 이내의 학생들로 모두 이공과학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
들이다. 심층 면담을 시행하기 전, 참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 과정, 연구 방법을 설명하고, 또한 학부
모에게 문서화 된 동의(informed consent) 과정을 구하였다. 이 동의서에는 연구 내용 및 목적소개, 연구의 자
발적 참여 여부, 참여자의 동의하에 면담내용이 녹음되고 기록되어 문서화 됨을 명시하였다. 또한, 참여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연구 이외의 목적에는 이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참여자의 이름 및 모든 
정보는 가명으로 기록됨을 안내하였다. 질적 연구의 전통에 따라서 이 연구논문에 사용된 모든 연구 참여자
의 이름은 가명(假名)으로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 information
Name Grade Gender Desired career path
Sumin 3 Female Biology
Minji 3 Female Medical biology

Minkyu 3 Male Biology
Sungho 3 Male Medicine

SangMin 2 Male Engineering
Jihye 2 Female Medicine

Eunhee 2 Femal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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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치른 후인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심층 면담을 시행하였다. 또한, 2학년 3명의 학생도 2학기 기말
시험까지 모두 치른 후인 12월 10일부터 14일 사이에 면담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면담 당시 학업 및 시험에 대
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입시 부담 및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인 결과 충분한 면담 시
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경험을 충분히 돌아보고 답변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심
층 면담은 학생들이 선택한 일시의 방과 후 시간에 연구자와 학생 1명이 독립된 공간에서 약 30분에서 80분
가량 진행되었다.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자신이 학습에 사용한 노트, 플래너 등의 
자료를 연구자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학습 경험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자는 면담내용을 녹음하는 동시에 노
트에 그 상황 및 분위기를 기록하였다.

Data Analysis
이 연구에서는 Van Manen (1990)이 주장한 본질적 주제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상황에서 사용된 경험적 
동기조절전략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녹음된 자료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직접 전사하였으
며, 현장 노트를 참고하면서 현장에서의 정확한 분위기 및 학생들의 면담 당시의 느낌을 확보하였다. 연구자
는 자료 해석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학습상황에서 체험한 자기조절전략은 무엇이었는가?’라는 내적 질문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찾고자 반복적으로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전사된 내용
을 반복하여 읽어 전체적인 면담 자료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의 주요 경험을 문장으로 분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는 Van Manes (1990)와 Moustakas (1994)가 제안한 질적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분
석된 자료에는 사전질문지, 면담 전사 자료 검토, 면담에서의 관찰자료가 포함되었다. Van Manen (1990)은 경
험에서 나타나는 본질적 주제들을 ‘경험에 관한 구조들’이라고 하였으며, 연구자는 그가 제시한 특징 접근법
(highlighting approach)과 행간 접근법(line by line)의 방법을 따라 전사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징접근법은 연
구자가 경험에 대해 특별히 참고되는 표현 또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거나 들음으로써 그 경험을 부각하
여 드러내는 것이며, 행간 접근법은 문장 또는 말이 경험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참여
자가 진술한 모든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다. 자료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자의 가정을 보류하고 
개인적 경험에 의한 해석을 괄호 안에 넣어 구분하였다. 먼저 중요한 진술 목록을 작성하고, 연구자는 면담 
자료 또는 다른 수집된 자료를 통해 참여자가 어떻게 주제를 경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술을 찾았다. 찾아낸 
의미 있는 진술을 나열(자료의 수평화; Moustakas, 1994)한 후, 의미 있는 진술들을 선정하고 ‘의미 단위’ 또는 
‘주제’로 부르는 정보의 더 큰 단위로 묶은 다음 ‘자기조절 경험’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것을 경험의 ‘조직적 
기술(Moustakas, 1994)’라고 부르며 이에 녹취된 예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경험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에 대한 ‘구조적 기술(Moustakas, 1994)’을 하였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한 현상인 ‘자기조
절’과 ‘학습의 지속’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분리한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으며 해석하고 학생들이 일반적인 학습상황에서 경험한 동기조절에 
대하여 ‘드러난 주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드러난 주제들은 주제별로 나누어 경험의 의미를 구조화하
였으며, 이후 서술된 자료는 줄 단위로 분석하여 의미가 구성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개념화하였다. 학습상황 속
에서 일어나는 자기조절 현상(Phenomenon)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개인적 체험(lived experience)으로부터 연
구자가 도출한 주제 및 개별 사례 등의 내용을 연구참여자들에게 제시하여 연구자의 분석 적절성에 대해 참여
자들과 함께 협의하는 과정(member-checking)을 거쳐 분석의 신뢰도를 추가로 높이고자 하였다(Lincoln & G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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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이러한 분석 방법은 연구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방법 중 합의적 분석모델로 결과의 해석과정에 있어 연구 
참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결과의 해석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또한, 자료의 분석 전 과정에서 연구자는 과학교육 
전문가 1인과의 지속적인 상호 검토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해석을 고려하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진행된 자료 분석 과정은 Table 2와 같다.

Results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학습에 관한 열의가 높고 그 결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이다. Wolters (1999)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학습과제를 완성하고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의지를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능력이 학습수행에 중요하며, 동기조절을 통해, 자신의 학습이 방해를 받는 환경 속
에서도 학생들은 학습 행동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에게서는 자기조절학습전략 중 메타인
지 전략을 비롯한 인지적 조절전략과 함께, 다양한 동기조절과 감정(정서)조절전략이 나타났다. 참여 학생들
의 학습 경험에서 나타난 자기조절전략을 정리한 주제어는 새로운 용어로 정의하기보다는, 선행연구(Ames, 
1992; Corno, 1986; Corno & Kanfe, 1993; Kuhl & Kraska, 1989; Wolters, 1999, 2003)에서 사용한 용어에 근거하여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참여자의 자기조절학습전략은 동기조절, 의지조절, 그리고 정보조절의 영역으로 분류되었으며, 각 영역 
내에서 나타난 조절전략은 학습자의 내적 조절전략으로 볼 수 있었다. 메타인지 조절전략을 제외하면, 자기
조절전략의 정의적 영역인 동기적 조절과 정서적 조절의 큰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메타인지 전략처럼 인지조절 전략을 사용하지만, 다양한 정의적 조절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의 
학습을 관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Data analysis process 
Transcription of recorded interviews, extraction of field notes

↓
Confirmation and review of transcribed contents and field notes

↓
Separation and extraction of text by content in areas that represent self-regulation experiences

↓
Extract topics from separated text to match participants feelings and thoughts

↓
Organizing separated topic statements into general terms

↓
Rearranging the topics of self-regulated learning experiences as seen from the point of view of each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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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ypes and contents of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Self-regulating 
dimension Strategy Explanation

 Motivation Regulation Performance self-
instructions

Recalling the desire, competition, high scores, and so that students are good at on their learning 
assignments or exams in their academic situations

Self-compensation Maintaining learning motivation by assigning learning tasks and rewarding students when they 
finish their studies

Having own goals Maintaining students' motivation to continue studying through their own academic accomplishment 
goals, rather than grades or advancement objectives

Having a favorite subject Finding one’s favorite subject in the assignments or subjects that students are learning
Linking to career Keeping students motivated by linking their learning to desire career or future selves
Self-efficacy To remind students of their competence that they can successfully complete their learning tasks and 

understand and acquire the learning content accurately
Finding fun Making their own learning tasks or information enjoyable, or maintaining learning motivation by 

making it interesting
Willpower Regulation Transitioning learning 

subjects
Continuing learning by changing subjects without quitting when students’ studies or assignments 
become boring or unwilling to do 

Changing the 
environment

Learner’s efforts to their learning environment at the beginning or the midst of the learning process

Making a plan Making short-term or long-term plans to start or continue learning
Focusing attention Trying to concentrate while students are in class or on their learning assignments
Strengthen willingness Trying psychological preparations or efforts in order to finish a study task or study plan
Utilizing the pressure Using the burden of learning or performance as motivating or sustaining factor for learning 

motivation
Information Regulation Meta-cognition Maintaining student motivation through recognizing their learning status and level, as well as 

learning tasks
Seeking help Identifying the assistance required to complete the learning assignment and requesting the necessary 

assistance
Finding a learning peers Finding peers to work with to complete the learning assignment or to continue studying

Motivation Regulation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연구에서 정의적 특성을 강조한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동기적 특성이었다(Pintrich 

et al., 1993). 동기적 특성은 학습자가 학습동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노력에 주목한다. 이러한 동기조절 
전략은 참여자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조절전략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학습을 지속하고, 과제를 완수하
기 위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 외재적 보상을 부여하는 동기조절 방법을 사
용하였는데,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으며, 과제 또는 시험을 마치고 났을 때 자신에게 보상을 설
정한 전략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면서, 장기간의 
학습 동안 자신에게 적절한 보상을 부여하는 것으로 동기를 조절하였다. Wolters & Rosenthal (2000)은 학생들의 
자기-결과적 조치 전략과 수행적 자기 지시 전략을 사용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학점
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구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외재적 조절전략은 ‘수행적 자기 지시’, ‘자기 보
상’의 방법이다. 또한, 참여자들은 학습의 결과나 외부의 기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 학습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조절하는 내재적 동기전략을 사용하였다. Wolters (1998)는 동기조절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조절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시연, 조직화, 정교화, 비판적 사고와 같은 인지 전략과 
노력조절, 메타인지를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내재적 동기조절을 하는 학습자는 더 구체적이고 정교화
된 학습 목표 및 과정의 조절이 가능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내재적 조절의 구체화 된 전략을 복합적으로 사용
하며 자신의 학습을 지속할 의미를 찾고 유지했다. 참여자들에게 나타난 내재적 동기조절은 ‘나만의 목표 가
지기’, ‘좋아하는 과목 가지기’, ‘꿈과 연결 짓기’, ‘자기효용감’, ‘재미찾기’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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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Self-instruction 
참여 학생들은 인터뷰에서 높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욕구 및 의지를 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들
은 시험에서 자신이 기대한 성적을 받았을 때의 기분을 상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재설정하
고 필요한 노력을 하였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이 성적을 유지하고 싶다는 마
음으로 공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중략… 성적이 안 나올 때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실망하고 놓아버리
면 안 되니까, 다시 이 과목은 꼭 올린다. 그렇게 마음먹었고 공부했죠. [3학년 성호]
저는 보통 노력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지나간 것은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 생명과
학을 열심히 했는데 몇 개 틀려서 평소보다 성적이 안 나오면, 다시 열심히 해야지,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
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3학년 수민]

참여자들은 자신이 받고자 하는 성적의 기준을 세우고 이것을 상기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외재
적 동기조절이 성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고, 동기전략 중 수행적자기 지시 전략만이 학업 수행과 관련
이 있고 성적을 예언한다는 선행연구로부터 지지될 수 있다(Wolters, 1998).

Self-compensation
학생들은 자신이 계획한 학습을 완수하거나 시험공부를 마치면 외적 보상을 주어 학습하는 동안 학습동기
를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자신에 보상은 Jackson & Molly (1985)가 주장한 
자기-결과적 전략(self-resulted strategy)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실제로 시험 또는 과제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 처벌이나 제약을 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자신이 노력
한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Corno (1986)는 학생들이 자기조절학습 방법으로 자신이 1
시간 공부하면 아이스크림을 먹는 등의 전략을 통해 학습 과정을 통제하고 조절한 전략을 사용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참여한 학생들은 시험 후 여가시간, 친구들과 맛집 가기, 또는 게임하기, 콘서트 가기 등을 보상으
로 부여하고 자신의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시험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시험 끝나면 하고 싶은 일을 적어둬요. 시험 기간에 내가 열심히 공
부하고 끝나면 좀 여유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좀 지나면 또 새로운 공부를 하니깐, 그 중간 텀(시간)이 
진짜 중요했어요. 이 시험 끝나면 뭐하고 놀아야지, 그리고 이렇게 놀았으니까 다시 공부해야지 이렇게요. 그
리고 수능 공부하는 동안에는 제가 꼭 가고 싶은 아이돌 콘서트는 갔어요. 부모님께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깐 그건 꼭 보내 달라고 하구요. [3학년 민지]
시험 기간에만 느껴지는 긴장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잘 보내고 내가 시험을 잘 봐서 원하는 성적
을 받고, 그게 끝나면 마음 편하게 놀거나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그러려면 공부를 해
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공부해요. [2학년 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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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Own Goals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외부적 조건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의 성취 자체에 목적을 가지는 경
향을 볼 수 있었다. 수행적 자기지시가 학교 성적 또는 외부에서 정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나만의 목표 가지기는 간접적으로는 성적이나 진학 결과와 연결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자신의 숙달 정도 또는 수준에 도달하고
자 하는 목표이다. 이러한 조절전략은 목표지향적 자기 지시적 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지적 호기심
을 만족시키고 지식적 유능함을 목표로 삼는 경우가 나타났다.

제가 중학교 때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제가 1등급을 받게 된 게 어떤 공
부할 동기가 생겨서 그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게 뭐냐하면, 저는 캐나다에 가서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농담도 
하고 커피 주문할 수 있을 만큼 영어를 잘하고 싶다 이거였어요. 이게 내 목표니깐 영어를 하자. 이런 목표가 
생기고 나서 영어 할 때 좀 재미있었어요. [2학년 상민]
저는 그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은 그날 이해를 끝내자는 목표가 있어요. 그냥 그게 어떨 땐 이해가 안 되
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고 선생님께 물어봐도 되니까, 그날 배운 내용의 이
해는 무조건 그날 끝내려고 해요. [2학년 지혜]

Having A Favorite Subject 
학생들은 좋아하거나 자신 있는 과목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은 학습이 지루
해지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었을 때 그만두지 않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을 특히 
좋아하는 학생인 ‘수민’은 시험공부를 할 때 다른 과목을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어질 땐 생명과학을 공부하
거나, 지금 하는 것 마치면 생명과학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학습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상
민의 경우엔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을 잘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적용하여 실천하다가, 이 방법을 
다른 교과목에도 적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공부도 계속하기 싫은 건 아니니깐 하기 좋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하고 싶은 과목은 
항상 있었으니까 정말 공부하기 싫으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계속 정리하고 있거나 공부하다가 그러다 좋
아하는 과목도 질리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거나, 공부하면서 이것만 하면 좋아하는 과목을 할 수 있으니까 조
금만 참고하자면서...[3학년 수민]
저는 원래 화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수업이 시작되면 딱히 준비했다기보다는 그 수업은 저절로 계속 집중
했던 것 같아요. [3학년 성호]

참여자들은 보통 한, 두 개 이상의 좋아하는 과목이 있었으며, 이 과목을 시험공부를 할 때 다른 과목을 공
부하는 중간에 배치하거나, 다른 과목 공부에 지치거나 하기 싫어졌을 때 대체 과목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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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ing A Favorite Subject 
참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학습을 연결하는 전략을 가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진로 또는 추후 선
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이것은 학습을 지속하고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는 학습하는 이유를 찾게 하는 동기조절 전략으로 사용되었다.

저는 그냥 공부할 때 모든 과목을 제 꿈이랑 연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국어를 좀 좋아하지는 않는
데, 제가 수학 선생님이 혹시 되었을 때 맨날 똑같은 어휘만 쓰고 말을 잘 못 하면 학생들이 싫어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어를 잘해보자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2학년 상민]
제가 되고 싶은 목표(의사가 되겠다는)가 있는데, 제 지금 상태보다는 좀 더 높은 목표여서 지금 시작해서 
열심히 안 하면 그걸 이루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내신 점수도 따야 한
다. 일단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자 하고 마음먹을 때 시작해야 좀 더 빨리 공부하는게 안정되는 것 같아요. 
[2학년 지혜]

상민과 지혜의 인터뷰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이들은 구체적인 진로에 관한 목표를 가지고 학습 동기를 유
지하였다.

Self-efficacy
참여자들은 어떤 과제나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 학습에 대한 자신의 효능
감(efficacy)을 모니터링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과제나 시험을 앞두고, 자신이 해야 할 활동을 분류하고 쉽
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높였다.

저는 시험 보기 전에 먼저 상상을 해요. 저는 이것을 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하고. [2
학년 은희]

(시험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암기과목이었어요. 교과서도 계속 보고 정리도 하고 해서 그냥 
무식하게 외웠어요. 암기과목의 특징이 외우면 끝이거든요. 그 부분을 암기했다 싶으면 시험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3학년 민지]

3학년 성호는 자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경험과 그 기쁨을 기억하면서, 학습할 때마다 그 기쁨을 다
시 느끼고 싶어서 노력한다고 하였다. 또한, 2학년 은희는 자신의 노력을 가치 있게 여기고, 결과가 좋을 것이
라는 기대를 가지고 공부에 임했다. 이들은 먼저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를 찾고, 완료하거나 해결하여 자신의 
효능감을 높게 유지하였다.

Finding Fun 
참여자들은 자신이 학습하는 동안 수업에 대해 기대하거나, 배울 내용에 대한 흥미를 의도적으로 찾고 있
었다. 좋아하는 과목은 물론, 흥미가 적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에서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흥미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Wolters (1998)는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강화하는 전략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부족한 
동기조절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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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와 문법 과목은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도 최대한 집중하려고 생각해 낸 방법이 선생님을 관
찰했어요. 선생님이 사용하는 단어나 농담을 다 따라서 해야지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나름 집중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안 놓치고 수업을 끝까지 들을 수 있던 것 같아요. [2학년 상민]
일단 공부에 재미를 느껴야 하는 거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재미있어서, 흥
미를 좀 느껴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아가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2학년 은희]

Willpower Regulation
Khul (1984, 1985)은 학습자의 의지 통제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심리적 상태, 즉 무언가를 하고
자 한 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지적 통제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Park (1992)은 학습자에게 
의지적 통제가 필요한 상황을 4가지로 정리하였는데, 학습착수상황, 지속, 산만한 외부상황 다루기, 학습자 
내적 목표의 경쟁상황이 그것이다. 참여자들에게서도 학습상황에서 자신이 마주한 환경에서 학습을 시작하
고 지속하기 위해 다양한 의지 통제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학습 과목을 바꾸
어 학습을 지속하고, 학습환경에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주의집중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
고, 의지를 다지고, 자신의 부담감을 역이용하는 전략을 보였다.

Transitioning Learning Subjects 
학습상황에서 참여자들은 학습이 지루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때, 학습을 중단하는 대신 학습 과목을 
전환하여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습 계획을 세울 때부터 성격이 
전혀 다른 과목을 학습하도록 계획을 세우거나, 지루해질 때를 대비한 ‘분위기 전환용 과목’을 설정해 두었
다. 이러한 전략은 짧은 시간에 여러 과목을 공부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꾀하
는 동시에 정서적 변화까지 일으켜 학습을 지속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날 화학 공부를 하기로 계획하잖아요. 그럼 화학 말고 다른 과목을 동시에 계획에 넣어놔요. 그래서 오전
에 화학을 공부하다가 너무 하기 싫다 그러면, 화학을 잠깐 접어두고, 아예 다른 과목, 과학 말고요. 문과 과목, 
국어나 영어 이런 걸 공부했어요. 전환하는 거죠. [3학년 민지]
한 과목을 하다가 안 풀리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과목을 하면서 머리를 식힌다고 해야 하나?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다시 그 과목을 할 마음이 생길 때 돌아가서 공부해요. [3학년 민규]

Changing The Environment 
참여자들은 학습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선택하거나 변화를 꾀하여 공부하는 전략을 사
용하였다. 이는 Zimmerman & Martinez-Pons (1988)가 학습자들이 자기조절학습 전략 중 산만한 주변 환경을 
통제하는 동기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참여자들은 공부가 잘 안되거나 집중이 안 
될 때는 잠깐의 산책 또는 기분전환 활동을 통해 변화를 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2학년 지혜의 경우 환
경통제 전략을 평소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파악하고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노력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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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험공부가 너무 안될 때 그냥 밖에 잠깐 산책하고 다시 공부했어요. 정말 너무 안될 때는 잠깐 시간 
맞춰두고, 안대하고 자고 일어나서 공부하고요. [3학년 성호]
제가 집에 일찍 가면 그 시간부터 저녁밥 먹을 때까지 공부를 안 하고 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충
수업을 안 하는데, 애들이 보충수업 듣는 시간에 옆에서 똑같이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자율학습 교실에
서 공부해요. 거기에서 애들이 보충수업 50분 들을 동안 저도 공부하고 10분 쉬고, 시간 지켜서 공부하고, 저
녁 먹고서는 교실로 다시 와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이어서 하곤 했어요. [2학년 지혜]

Making A Plan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노력은 자기조절학습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전략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학생
들이 학습을 위해 특정 시간을 챙겨두거나 계획을 적어놓는 플래너를 사용하는 전략을 밝힌 바 있다(Purdie 
et al., 1996). 참여자들이 제시한 플래너 또는 탁상달력에서 이들이 장기적 계획(월별 또는 정기고사 별) 또는 
단기적 계획(주별, 일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2, 3학년 때는 계획표를 짜서 공부했어요. 그냥 큰 탁상달력에 화살표로 줄을 그어서 이 기간엔 중간
고사 준비,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크게 기간을 잡았어요. 달력으로 큰 범위를 먼저 잡고, 플래너에 일주일 공
부할 거를 일요일에 짜고, 매일 실천한 거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하니깐 제가 다 한 것들이 눈에 
보여서 좋았어요. [3학년 민지]
공부 시작하기 전에 플래너 쓰기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단 할 것을 쓰고, 그 목표를 다 했거나 안 했거나 
일단 써서 붙이는 거 좋았어요. 그래서, 공부할 과목, 범위 같은 거 쓰고요. 뭔가 잘 때 몇 시간 공부했고, 뭘 공
부했고 이런 게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전날하고 비교도 되고, 전날에 조금 했으면 그게 또 공부하라는 압력
도 되고...[2학년 지혜]

Focusing Attention 
참여자들은 학습하는 동안 집중이 안 되거나 공부하기 싫어진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였으며, 이 상태를 벗
어나려는 여러 가지 전략을 활용하였다. 또한, 수업 시간에도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 자신만의 주의집중 전략
을 활용하였다. 교실에서 허용되는 움직임을 통해 뒤에 서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교사와 눈을 마주치고 대답
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행동적 전략을 하거나, 수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스스로 강조하여 집중
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가 싫어하는 과목일수록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책을 안 봐요. 책을 보면 집중이 더 안 돼서 선생님
만 봤어요. 선생님이 좋든 싫든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더 잘 되니깐 더 집중해서 선생님을 보려
고 했어요. [3학년 민지]
일단 뒤에 나가서 키다리 책상에 서서 수업을 듣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또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으면 내
가 손해니까, 이건 중요하니까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들으려고 했던 거 같아요. [3학년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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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en Willingness
Khul (1985)은 동기(motivation)가 주로 어떤 목표를 정하기까지의 과정이라면, 의지(volition)는 목표가 일단 
정해지고 난 후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작용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수업이나 학습에 임하기 전 중
요성과 가치를 스스로 인식시키고 자세 및 마음가짐을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업이 시작되면) 일단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마음가짐? 이런 거요. 이제 수업 시간이 됐구나, 내가 
이제 이걸 배워야 하니깐 쉬는 시간에 편하게 있다가 종이 쳐서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면 일단 마음가짐이 달
라지는 것 같아요. 공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2학년 은희]

Utilizing The Pressure
참여자들에게서 발견된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목표 또는 주변의 기대감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나,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학습을 시작하거나 지속한다는 것이다. 공부하지 않는 것이 심적으로 불편해서 마음이 편
해지기 위해 공부하거나, 부모님께서 자신에게 거는 높은 기대를 오히려 학습할 원동력으로 삼는 것 등이다. 
이들은 시험 기간이 다가와 부담이 되는 상황을 집중해서 공부할 타이밍으로 여겨 자신의 상황에 관한 판단
을 신속히 내리고, 조절하는 전략을 보였다.

언니가 올해 3학년이었는데, 언니도 의예과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언니가 좀 (입시)결과가 안 
좋아서 언니랑도 얘기 많이 했고요. 부모님도 제가 의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성적이 좀 아
슬아슬하거든요? 딱 지금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그런 거 생각하면 공부하기 싫다가도 그게 자
극이 되고, 좀 부담도 되긴 하는데, 그런 부담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2학년 지혜]

Information Regulation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상태 및 개념의 이해정도를 파악하고, 자신이 필요한 정보와 적절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자기조절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또는 이해정도를 제대로 파
악해야 학습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해야 할 학습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학습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
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파악하고,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하는지를 인지하였으며 학습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행동하였다. 또한, 자신의 학습 정도에 대한 파악은 적절한 도움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렇듯 학습자가 인지적 정보처리를 통해 ‘메타인지’, ‘도움 구하기’, ‘학습 동료 찾기’ 등의 전략을 활
용하였다.

Metacognition
참여자들은 자신의 학습 정도를 파악하고, 무엇을 더 학습해야 할 것인지를 인식하였다. 예를 들어, 물리 
문제를 풀 때 자신이 틀리는 이유를 파악함으로써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판단하고 학습을 하는 것, 수학 공부
를 하면서 어려웠던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찾아 풀이 방향을 정리하는 등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을 점
검하고 조절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자신이 어려워하는 과목을 학습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인지 과정을 인식하고 통제, 조절과정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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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리하는 수학 노트가 있어요. 보통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노트에 틀린 풀이를 하거나, 내용정리를 
한다거나 하는데 저는 제가 코멘트를 달아놔요. …중략… 내가 만약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접하면 어떻게 방
향을 잡아야 할지 그런 걸 써요. [2학년 상민]
시험 볼 때는 오답 노트를 만들고, 문제를 딱 봤을 때 제가 스스로 생각해서 못 푸는 것 같은 것에요. 문제 유
형은 많기는 해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했던 거 같아요. 이 그림 나오면 이렇게 풀자. 이 방
법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이런 식으로 풀고, 그러면 풀리는 방법이 있을 때, 이렇게 외우듯이 유형별로 풀
었어요. [2학년 지혜]

Seeking Help 
Zimmerman & Martinez-Pons (1988)는 자기조절학습 전략에서 학습자의 동기적 힘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친구, 교사 또는 다른 성인으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도 자기조절학습 전략 중 하나로 보았다. 연구
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습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그 상황
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 가장 많이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교과 지도교사였으며, 친구와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도움 요청은 정서적 조절과도 연결되었는데, 학생들은 문제 상황만이 아닌 감
정적 위로와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공감과 응원을 얻기 위해서도 도움을 요청한 것을 확인하였다.

화학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정말 많이 공부했는데, 수능 공부를 처음 하니까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때 
진짜 염치없지만, 제가 진짜 ○○○선생님께 죄송할 정도로 많이 물어봤어요. 그때 정말 많이 배우고, 화학 
성적이랑 제 실력도 많이 향상됐어요. [3학년 성호]
제가 문제를 틀리는데 아예 안 풀리는 게 아니고 계속 같은 부분을 틀리는 거니까, 우선 물리 선생님께 가
서 제가 계속 틀리는데, 어떤 실수를 하는 건지 물어보고…. [3학년 수민]

Finding A Learning Peers 
참여자들은 학습 동료를 적극적으로 찾거나 동료가 되어, 학습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학습을 독려
하는 등의 경험을 나누었다. 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자신과 학습 동료가 함께 격려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며 학습을 해나가는 전략을 사용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둘 다 모를 때엔 선생님께 질문하고 같이 돌아와서 다시 
공부하고 그래요. 함께 해결했다는 점이 또 힘이 되기도 하고… [3학년 민규]
저는 집에서 주로 공부를 하는데, 동생이랑 큰 책상에서 마주 보고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동생도 저도 
집중이 안 되면 같이 노래를 듣거나 부르거나, 아니면 잠깐 창밖을 멍하니 바라본다거나 하고 기분전환 하고 
나서, 또 많이 쉬었다 싶으면 또 공부해야지 하고 서로 독려해주는 것 같아요. [2학년 은희]

Conclusion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이 연구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고등학교 학생들을 심층 면담하여 다양한 학습상황에서 경험한 자기조절학
습 전략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기조절학습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주로 검사 도구를 이용한 학생들
의 동기 요인 또는 자기 결정 요인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면, 이 연구는 학생들의 체험한 학습 현장에서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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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그 자체를 탐색하고 확인해 본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경험한 학습 조절전
략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의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로, 학습상황에서의 자
기조절전략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자기조절 학습에 전략은 인지적 조
절전략은 물론 동기조절과 함께 부정적 감정이 나타날 때 이것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습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조절은 더욱 관심을 기울여 연구되어야 할 대상임을 보여
준다. Malmivuori (2004)는 수학학습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정서적 조절이 높은 자아의식, 긍
정적인 자아평가 및 효율적인 자기조절과 같은 기능을 통해 수학학습 및 문제해결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향한 긍정적 감정은 문제를 풀거나 학습을 하는 동안 끈기를 가질 수 있
게 하며, 메타인지 전략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살펴본 학생들의 자기조절 전략에는 감정적 조절, 행동적 조절, 인지적 조절 개념이 복
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Zimmerman (1986)은 자기조절학습을 메타인지적으로, 동기적으로, 그리고 행동적
으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학습자의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학생들은 메타인지를 통해 학생 자신이 아
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 해나가야 할 학습의 방향 및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 
동기를 유지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학생들은 동기조절을 통해 학습상황이 자신에게 미치는 감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물론 적극적인 조절과정을 통해 학습 전체의 과정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동
기와 감정통제 전략이 의지적(volitional) 통제전략이란 개념으로 연구돼 왔다(Boekaerts, 1993, 1995; Boekaerts 
& Niemivirta, 2000; Corno, 1989, 1993; Kuhl, 1984, 1985; Park, 2004; Pintrich, 1999). 선행연구들은 학습에 관한 감
정적 조절은 학습 동기와 행동조절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한 효과적인 동기 조절자들이 높은 학습효율을 보
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감정적 조절을 통해, 학습 동기를 유지하고 행
동으로 이어진 결과 높은 학업성취를 경험한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특히, 적절한 도움을 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자신의 학습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으로 연결된 과정에서 다양한 자기조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도움 구하기 전
략은 개인적 차원에서 조절이 이루어진 후 사회적 차원으로 이어지는 전략으로 보이며, 이 전략의 성공 여부
는 이어지는 학습상황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Zimmerman & Martinez-Pons (1986)는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다양한 자기조절학습전략을 활
용하였으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제한된 전략만을 사용한 비능률적인 학습을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
다.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학습에서 활용한 다양한 자기조절학습전략은 이들의 연구 결
과와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기조절전략을 학
습자의 경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의 경험에서 나타난 자기조절 학습전략은 다른 학습자들
의 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적 힌트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교사에게는 학습자가 자기조절학습
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자가 처한 상황에 적절한 교육적 처치 또는 방법을 제안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학습자에게는 자신의 학습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전략의 예시로 활용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전략 경험을 탐색하고자 진행된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
진다. 첫째, 일반 고등학교 학생 중 내신성적이 최상위권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일반적으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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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학생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연구이
다. 이 연구는 지속적인 관찰이 아닌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수집된 자료가 실제 경험한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학생들의 학습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심층 면담 등의 방법을 병행하
는 연구를 통해 더욱 실질적인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이와 같은 한
계점에서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한 조절전략을 탐색함
으로써,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법적 조언을 줄 수 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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